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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무용 부문에 참가한 광주수피아여고 3학년 문혜선 양이 작품 단(丹)을 선보이고 있다

초등학교 성악 저학년 부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며 실력을 뽐내고 있다 왼쪽부터 양인영(백일초 2학년) 김민지(상무초 2) 백지효(삼육초 1) 지유찬(송원초 2) 홍유정(송원초 1) 강다솜(유안초 1) 김담은(살레시오초 1)

예술 꿈나무 맘껏 날아 올랐다

바이올린 비올라 첼로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 화순 이양초등학교 현악 합주단현악 선율

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에 어깨가 절로 들썩인다 타악 단체 부

문에 참가한 고흥 두원초등학교 어린이들
초등생들 흥 좀 보소

붉은 너울

실력 뽐내는 병아리들

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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

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0년을 맞았다 호남예술제를

거쳐간 참가자들은 현재 예술가로 교육자로 활발한

활동을펼치고있다 올해경연은지난 4월 22일광주

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무용 부문을 시작으로 국

악 음악 합주등다양한장르에걸쳐펼쳐졌다 열띤

경연현장을화보에담았다

사진최현배김진수 기자

현대무용 부문에 출전

한 동아여중 1학년 김

노연양의 경연 모습

한 마리 새처럼

무빈업댄스스튜디오의 흥겨운 힙합 공연힙합 전사


